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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회원사 확대 및 신시장 개척사업 역량 집중

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 유수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제4차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논의하고 있다.

LPG충전업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비롯해 프로판 공동구매,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사업 전

략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. 핵심기반사업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지

원사업을 마련해 중장기 사업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.

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(이사장 유수륜)은 서울 마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이사회를 개최

하고 △조합사업계획 성공 추진을 위한 기반전략 △프로판 공동구매 및 판매 △세금환급 경

정청구 △LPG용기 수입 등에 관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.

우선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법률안이 지난해 9월24일 통과된 후 내년 4월 시

행함에 따라 유망분야 모델케이스를 발굴해 LPG충전업협동조합이 사업 수행을 통해 재정 

건전성과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.

현재 74개 안팎인 조합 회원사를 내년에는 100개 이상으로 확대해 가스배상책임보험과 급



여, 건강보험과 산재 등 4대보험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또한 매출액이 높은 LPG충전사업을 영위하면서 과다 지출된 세금을 환급받는 세금환급경정

청구자문컨설팅 서비스도 시작하며 노무·세무·법률지원 자문서비스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

시하기로 했다.

특히 국내 LPG신규수요 개척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판 공동구매사업

을 모색하며 공공기관 입찰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해 회원사는 물론 조합이 함께 상생할 수 

있는 환경을 구축키로 했다.

이를 위해 LPG충전소를 인프라로 활용해 렌트카서비스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

진하며 향후 전기차, 수소차 등으로 확대해 주차 및 반납서비스가 이뤄질 수 잇는지도 검토

한다는 계획이다.

이와 함께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부당한 이유로 더 냈거나 잘못 냈을 경우 국세청에 이를 

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세금환급경정청구컨설팅을 앤더슨컨설팅그룹과 LPG충전조합이 

함께 진행해 회원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또한 공연사업에 대한 투자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도모함으로써 LPG충전업협동조합 회

원사와 조합이 함께 재정 안전성을 마련하고 사업 확장 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

로 더 강구한다는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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